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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 제2공항 관련 입지정보 사전유출은 없었습니다.
 

< 관련 보도내용(3.8) >

◈ ‘제주 제2공항 입지도 사전유출 의혹... “거래 폭발적 증가”’(한국경제TV)
◈ ‘제주 제2공항 입지도 유출·투기 의혹...“전방위 조사해야”’(뉴스1)

□ 제주 제2공항 최종후보지 선정과정은 공정하게 진행되었고, 입지 

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사실은 없습니다.

ㅇ 참고로 이미 지난 `20.11.23일 모 언론사의 “제주 제2공항은 입지 

정보 유출에 투기 의혹”이라는 제목의 보도에 대해 `21.1.13일 언론

중재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“성산읍에서의 외지인 토지 거래는 

그 이전부터 활발하였고, 제주 제2공항 입지 발표 전에 정보를 

유출한 사실이 없다”라는 국토부의 주장을 반론보도 하는 것으로

조정된 바도 있습니다.

이 보도해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

신공항기획과 윤영진 사무관(☎ 044-201-413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